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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화학기업은 갈 곳이 없다!
당진군, 환경유해 우려기업 간주 입주거부 … 대기․수질오염 우려

기업입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충남 당진군이 환경유해 우려 기업에 대해서 잇따라 입주 거부 의사를 밝혔

다.

당진군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정유사와 슬러그 전문 처리기업인 B사 등을 환경유해 우려 기업

체로 간주하고 입주 인․허가를 거부했다.

또 종업원수가 500여명에 매출액이 3000억원대에 이르는 C화학기업과 외국합자 투자기업으로 3000만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는 D사 등도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이 우려돼 역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환경유해 우려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가하

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허가가 된 공장도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면 엄격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한편, 당진군에는 2007년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입주를 했거나 입주 계약이 완료했는데 3년 연속 100개 이

상의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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